
존경하는 김 중 전 통령님,

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,

저는 지금 ASEAN+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콸라룸푸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

멀리서나마 김 중 전 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

니다.

우리 모두가 아는 로 김 중 전 통령님은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, 그리고

남북 화해∙협력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. 온갖 핍박과 감옥살이, 심지어 죽음

의 공포도 그 숭고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세계는

21세기 첫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김 중 전 통령님을 택했습니다.

저는 김 전 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이야말로 개인의 광을 넘어 전 세계

인이 우리 국민에게 보내는 존경과 찬사이자,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

진리를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이제 김 중 전 통령님께서 일생 동안 추구해 온 가치와 노력들이 결실을 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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렇게 만들어 나갑시다. 저는 이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타당성 조사의 방법이라고

생각합니다.

광주문화중심도시,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,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

지원을할수있을뿐입니다. 이것을큰발전의확실한기회로만들어서키워나갈

주역은역시광주시민여러분입니다.

저는 여러분께서 잘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.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힘을

하나로 모으고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꼭

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

귀빈 여러분,

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될 이곳 금남로는 우리 국민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곳

입니다.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원히 지워지지 않을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

입니다. 이제 이곳이 아시아 문화 허브로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. 다양한 문화

가 모이고, 그것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입니다.

이 희망찬 일에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. 그래서 광주와 한민국의

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.

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착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광주의 무한한

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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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사이드 시라주딘 국왕 폐하 내외분,

그리고 귀빈 여러분,

우리 내외와 일행을 위해 이처럼 성 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해 감사드립

니다.

어제 저녁 이곳에 도착했습니다만, 말레이시아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

습니다. 작년에는 7.1% 성장과 무역규모 2,3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. 또 집중

적인 인프라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동남아의 산업과 물류 허브로 떠오

르고 있습니다.

말레이시아의 높아진 위상은 국제사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. 비동맹회

의와 이슬람회의기구 의장국으로서 개도국 간 실질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

있습니다. 특히 다음 주에 열릴 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을 주도해 온 것을 높이

평가하며,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 합니다. 이와 함께 다민족 국가인 말레

이시아가 이뤄 낸 국민적 통합도 세계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.

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‘말레이시아 볼레’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. 폐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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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있습니다.

지금 한민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당당한 민주주의 나라입

니다. 경제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닦아 놓은 지식정보화와 시장개혁의 토 위에

서 선진경제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. 특히 남북관계는 이제 누

구도 화해와 협력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

다. 올해 북한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 10만여 명에 이르고, 남북 간 교역규모도 1

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.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도 순조롭게

진행되고 있습니다.

저는 확신합니다. 역사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김 중 전 통령님의 열정

과 공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.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시 를 열고, 한반도

평화와 남북 공동번 의 초석을 놓은 지도자로 원히 기억할 것입니다.

존경하는 김 중 전 통령님,

얼마 전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에 걱정이 컸습니다. 이제는 쾌차하셨다니

다소 안심이 됩니다.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

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시 한번 노벨상 수상 5주년을 축하드리며, 김 전 통령님 내외분의 건강과

왕성한 활동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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